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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교육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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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residency training program in internal medicine changed from a four-year to a three-year program in 2017 in Korea, issues 
of an optimal training program for the gastrointestinal (GI) fellowship has arisen. Currently, the evaluation criteria for a GI fellowship 
in Korea include the following; 1) the total number of assigned patients during the training period, 2) the number of GI endoscopy 
procedures, 3) attendance at academic conferences, and 4) research presentations. However, competency-based training should 
be introduced in the GI fellowship training program. The current issues of GI fellowship training in Korea include the following; 1) re-
organization of the GI fellowship education system and consideration of an optimal training period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three-year internal medicine residency training program, 2) development of a standardized, competency-based GI fellowship training 
program, 3) provision of a support program for instructors in GI fellowship education, 4) introduction of a mentor-mentee system, 
5) introduction of an accreditation system for GI fellowship, 6) supplementation of a GI sub-specialty qualification system, and 7) 
provision of benefits to GI sub-specialists. (Korean J Gastroenterol 2019;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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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한내과학회에서는 일차 의료를 담당할 일반 내과 전문의

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부 분과 교육 내용을 줄이고 일반 내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2017년부터 내과 전공의의 수

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1
 또한, 3년간 충실히 

내과 수련을 받은 후 일반 내과 전문의, 입원 전담 전문의, 또

는 세부 분과 전문의로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전공의 3년제 수련이 시작되면 필수적으로 세부 

분과 전문의 제도도 변경하기로 하였지만,
1
 이후 세부 분과 전

문의 제도 변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다. 한편,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응시율은 2015년 45.9%를 기록한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응시율이 37.3%까지 줄

어들었다. 따라서, 이번 원고에서는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전공의 수련 기간 3년제에 따른 소화기내

과 전임의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론

1.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 목표

대한소화기학회 교육위원회에서는 2014년에 기존의 대한

내과학회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 목표를 갱신하여 더 구체화



8 윤순만, 차재명.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교육의 현재와 미래

 

 

The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하였고, 이후 2017년에 한 차례 더 개정하여 현재의 소화기내

과 전임의 교육 목표가 완성되었다.
2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 

목표에 기술되어 있는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의 목적은 다음

과 같다: 1) 소화기 질환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소화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적용되는 

각종 검사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진단 및 치료 

내시경의 적응증과 한계를 이해하며, 진단 및 치료 내시경의 

일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 소화기 분야의 의학 연구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 학생 및 전공의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목적을 위한 필수 교육 과정으로, 1) 진료 

업무(입원 환자 진료, 외래 환자 진료, 응급실 환자 진료, 타과 

의뢰 환자 자문 진료), 2) 내시경 술기 교육(진단 및 치료 내시

경), 3) 지속적 학문 수련, 4) 연구 업무, 5) 교육 업무를 포함

하였다. 또한, 전임의 연차별로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

였는데, 1년차 과정은 필수로 하였고, 2년차 과정은 선택으로 

하였다.

대한소화기학회 교육위원회에서는 2017년 2월에 소화기내

과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신임(1년차) 

전임의들은 전임의 1년차 생활 중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위 내시경 및 대장 내시경 술기 습득이었으며(84%, 

45명 중 38명), 기존(2년차 이상) 전임의들도 전임의 생활 중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위 내시경 및 대장 내시경 

술기 습득이었다(79%, 48명 중 38명). 한편, 신임 전임의의 

경우 전임의 1년차 필수 과정을 제외하고 배우고 싶은 분야는 

복부 초음파 검사(45%, 53명 중 24명), 대장폴립절제술(21%, 

53명 중 11명), 상부위장관 치료 내시경 술기(11%, 53명 중 

6명) 순이었다. 기존 전임의의 경우 전임의 생활을 하면서 가

장 아쉬웠던 점은 초음파 술기 습득 및 간질환 환자 진료 기회 

부족(36%, 42명 중 15명), 외래 경험 또는 참관 기회 부족

(29%, 42명 중 12명), 내시경 초음파, 내시경 점막하박리술, 

내시경 역행담췌관조영술 등과 같은 진보된 내시경 술기 습득 

기회 부족(21%, 42명 중 9명) 순이었다.

현재 전임의 표준 교육 프로그램 중 필수 교육 과정인 교육 

관련 업무는 1년차 과정에는 없고 선택 과정인 2년차 프로그

램에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임의들이 배우기를 희망하는 복부 

초음파 검사 또한 2년차 과정에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소

화기내과 전임의 교육의 경우 필수 과정인 1년차 과정만으로

는 전임의 교육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기 어렵고, 전임의들

을 충분히 교육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 의사들이 청진기를 사용하듯이 복부 초음파 검사가 소화

기질환 진료의 일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복부 초

음파 검사의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전임의 

수련 과정의 평가 기준(1년차 과정)은 1) 수련 기간 중 총 진

료 환자 수, 2) 소화기내시경 검사 건수, 3) 학술 회의 참석, 

4) 논문 발표인데, 단순한 소화기내시경 검사 건수에 의한 평

가를 외국과 같은 역량 평가(competency evaluation)로 대

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하지만, 역량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기준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 소화기내과 전임의 수련 기간

2018년 4월 14일 대한소화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총 5개 나라에서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Gastrointestinal 

Fellow Training in Asia-Pacific Countries”라는 국제심포

지엄을 개최하였다.
4
 이 심포지엄에서 소화기내과 전임의 수

련 기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국내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

서는 소화기내과 전임의 수련 기간이 2년 이상이었다. 미국은 

전공의 3년 과정 후 최소 3년간의 전임의 수련 과정을 제시하

고 있고, 일본은 내과 전공의를 2년 수련한 후 소화기내과 전

임의를 3-5년에 걸쳐 추가로 수련하고 있다. 대만은 5년간의 

내과 전공의 과정이 있는데, 이 중 2년이 전임의 과정에 해당

되었으며, 싱가포르는 3년간 기초 전문가 수련 후 소화기 전

임의 과정에 해당되는 3년간의 심화 전문가 수련 과정이 있

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1년의 전임의 수련 기간은 완성

된 전임의 교육을 위해서는 충분치 못하므로 수련 기간 연장

을 고려해야 한다.

3.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의 현실 및 현안

대한소화기학회에서는 2018년 10월 6일에 “소화기내과 전

임의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

였다. 심포지엄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1) 전임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2)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3)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 업무와의 중복, 4) 과도한 내시경 업무, 5) 지역 및 기

관에 따른 교육 수준의 편차, 6) 수련 과정 평가 및 인증 체계 

미흡, 7) 전임의 수료 후 교육 프로그램 미흡, 8)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혜택 부재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의 현안으로 1) 내과 전공의 3년제에 

따른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 체계의 재정립 및 전임의 수련 

기간 연장 고려, 2) 전임의 연차별 역량 중심의 학습 목표 및 

표준화된 수련 프로그램 마련, 3) 전임의 교육 담당자에 대한 

지원 마련, 4) 전임의 교육의 멘토-멘티 제도 도입, 5) 전임의 

교육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하여 수련 과정 평가 및 인증 체계 

보완, 6) 분과 전문의의 질 관리를 위하여 자격 인정 및 갱신 

기준 보완, 7)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혜택 마련 등이 제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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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나라들의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 체계를 참고하여 

국내에 최적화된 전임의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역량 있고 완

성된 전임의 교육을 위해서는 전임의 수련 기간 연장을 고려

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에 대한 혜택을 마련

하고, 분과 전문의의 중요성에 대한 공론화 및 정책 방안 마련

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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